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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_경쟁률 2021 정시 경쟁률 분석

서울 주요 대학도 하락
지방 대학 3:1 이하 미달 가능성
지난 11일 2021학년 정시 원서 접수가 마감됐다. 서울 주요 대학마저 대부분 경쟁률이 하락한 

가운데 서울대 한국외대 숙명여대의 경쟁률 상승이 눈에 띈다. 반도체·데이터·인공지능 등 

첨단 학과 경쟁률의 강세도 주목할 만하다. 반면 수험생 감소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지방 대학은 3:1보다 약간 웃돌거나 3:1을 넘지 못해 사실상 미달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거점 국립대는 대부분 3:1을 넘겨 학령인구 감소의 여파에도 비교적 선방했다는 평이다. 

서울 주요 대학, 지역 거점 국립대, 지방 대학 등의 2021 정시 경쟁률을 살펴보고, 

2022 경쟁률에 대한 예측도 담아봤다.

학령인구 감소로

서울 주요 대학마저 정시 경쟁률 하락 

2021학년 정시 모집 원서 마감 결과 서울 소재 15개 대학의 평균 경쟁률(정원 

내 기준)은 5.02:1로 2020학년 5.53:1에 비해 하락했다(표 1). 서울 주요 대학 

역시 학령인구 감소의 영향을 피할 수 없는 모양새다.

전체적으로 하락세인 가운데 서울대(3.4→3.82) 한국외대(5.06→5.58) 숙

명여대(3.88→4.02)가 소폭 상승했다. 그러나 이들 대학 역시 전체 지원자 

수 증가에 의한 경쟁률 상승이 아닌 모집 인원 감소, 모집 단위의 군 이동 등

의 기타 요인이 경쟁률 상승을 이끌었다는 분석이다.

종로학원하늘교육 장문성 학력개발원장은 “서울대의 경우 2020학년에 비해 

수시 이월 인원이 줄어 최종 모집 인원의 규모가 지난해에 비해 줄어들었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아진 효과가 크다. 학령인구가 2020학년보다 10% 정도 

줄어든 상황에서 경쟁률이 낮아지지 않고 높아진 것은 어느 정도 지원이 집

중됐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서울 경신고 김창묵 교사는 “영어의 변별력은 낮았지만, 국어, 수학 가형이 

다소 어렵게 출제되면서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한 상위권 수험생들이 소신 지원한 영

향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 배명고 채용석 교사는 “수시 이월 인원 

감소 외에도, 정시에서 미선발할 계획이었

던 학과에서 이월 인원이 발생해 에너지자

원공학과(1명 모집, 9명 지원), 교육학과(1명 

모집, 23명 지원) 등 소인수 학과에 학생들

의 지원이 몰린 것도 이유”라고 설명했다.

한국외대의 경쟁률 상승은 다군 경영학부

의 경쟁률 상승 때문이라는 의견이 대세다. 

김 교사는 “경영학부는 2020학년 나군에서 

모집했는데 2021학년에 다군으로 이동했

다. 지난해에 236명이 지원했는데 올해는 1

천10명 지원해 경쟁률이 4.9:1에서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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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거점 국립대 

정시 경쟁률 대부분 3:1 이상 

일부 캠퍼스를 제외하면 지역 거점 국립대

는 대부분 3:1 이상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표 2). 학령인구 감소와 함께 재학생의 수

능 응시율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 점을 감안

해보면 지역 거점 국립대의 정시 경쟁률은 

상당히 선방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장 학력개발원장은 “학령인구 감소로 지역 

거점 국립대가 미달될 수도 있다고 예상해 

상향 지원한 학생들이 많았다. 수도권 학생

들도 지역 거점 국립대까지는 지원해 상대

적으로 학령인구 감소의 영향을 적게 받은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김 교사는 “강원대의 경우 춘천캠퍼스에서 

313명, 삼척캠퍼스에서 427명 지원이 늘어 

지난해에 비해 경쟁률이 각각 0.01, 0.48 상

승했다. 학과별 경쟁률을 살펴보면 선호, 

비선호 학과 구분없이 경쟁률이 상승했는

데, 이는 지난해 지나치게 낮아졌던 경쟁률

로 인해 합격을 기대하는 심리가 크게 작용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지방 대학 3:1 이하 많아 

2021 수능 접수 결과 응시자 수는 총 49만3

천433명으로 전년 54만8천734명보다 5만5

천301명 줄어 처음으로 40만 명대에 진입했

다. 또 재학생 수능 응시율 역시 2019학년 

70.1%, 2020학년 68.2%, 2021학년 64.5%

로 매년 낮아짐에 따라 학령인구 감소로 인

한 정시 경쟁률 감소는 예견된 일이었다. 특

히 수험생들의 수도권 대학 선호 현상으로 

지방 대학이 학령인구 감소의 직격탄을 맞

은 것으로 보인다.

서울 5.11:1, 인천 4.66:1, 경기 4.81:1, 세

종 4 .34:1을 제외하면 대부분 3:1을 약간 

상회하거나 3:1 미만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

로 증가했다. 다군은 상위권 대학의 모집 인원이 적어 지원이 몰리는 경향이 

있는데 다군 이동으로 늘어난 800여 명이 전체 경쟁률을 끌어올린 것”이라

고 분석했다. 

숙명여대의 경쟁률 상승은 예체능 계열이 원인으로 파악된다. 김 교사는 “예

체능을 제외한 인문, 자연 계열의 경쟁률은 오히려 하락했다. 결국 숙명여대

의 경쟁률 상승은 예체능 계열의 경쟁률이 원인이다. 세종대, 서울과학기술

대도 계열별로 살펴보면 인문, 자연 계열은 하락하고 예체능 계열의 경쟁률

은 올라 전체 경쟁률은 상승했다”고 덧붙였다.

표 1_ 2020 vs 2021 서울 주요 대학 정시 경쟁률

표 2_ 2020 vs 2021 지역 거점 국립대 정시 경쟁률

대학
2020 2021

모집 인원 지원 인원 경쟁률 모집 인원 지원 인원 경쟁률

건국대 1,213 8,521 7.02 1,229 6,914 5.63 

경희대 1,511 7,425 4.91 1,685 7,457 4.43 

고려대 886 3,873 4.37 937 3,612 3.85 

동국대 891 4,537 5.09 877 4,098 4.67 

서강대 529 2,510 4.74 555 2,117 3.81 

서울대 859 2,922 3.4 798 3,049 3.82 

서울시립대 732 3,694 5.05 788 3,240 4.11 

성균관대 1,191 5,405 4.54 1,218 5,180 4.25 

숙명여대 722 2,802 3.88 741 2,982 4.02 

연세대 1,378 6,332 4.6 1,491 5,860 3.93 

이화여대 882 3,580 4.06 927 3,045 3.28 

중앙대 1,218 12,033 9.88 1,288 11,313 8.78 

한국외대 1,288 6,523 5.06 1,281 7,143 5.58 

한양대 892 4,449 4.99 934 4,490 4.81 

홍익대 1,000 9,477 9.48 1,073 8,916 8.31 

합계 15,192 84,083 5.53 15,822 79,416 5.02 

서울 소재 15개 대학의 평균 경쟁률은 5.02:1로 2020학년 5.53:1에 비해 하락했다. 이는 서울 주요 대학 역시 학령
인구 감소의 영향을 피할 수 없었음을 보여준다. 경쟁률이 상승한 일부 대학의 경우에도 모집 인원 감소, 모집 단위
의 군 이동 등의 기타 요인이 상승을 이끌었다는 분석이다.
자료 진학사( 2021. 1. 11. 기준, 일반 전형 정원 내)

대학
2020 2021 경쟁률 

변화모집 인원 지원 인원 경쟁률 모집 인원 지원 인원 경쟁률

강원대 1,106 4,261 3.85 1,184 4,574 3.86 △0.01

강원대(삼척) 643 1,692 2.63 680 2,119 3.12 △0.48

충남대 1,473 5,535 3.76 1,711 5,653 3.30 ▼0.45

충북대 1,226 6,922 5.65 1,243 5,307 4.27 ▼1.38

전남대 1,016 3,368 3.31 1,146 3,627 3.16 ▼0.15

전남대(여수) 258 597 2.31 483 769 1.59 ▼0.72

전북대 1,740 6,743 3.88 1,885 5,979 3.17 ▼0.70

부산대(밀양) 239 713 2.98 224 682 3.04 △0.06

부산대 1,641 5,576 3.40 1,632 5,326 3.26 ▼0.13

경북대 1,607 5,990 3.73 1,717 5,916 3.45 ▼0.28

경북대(상주) 399 1,219 3.06 552 1,130 2.05 ▼1.01

경상대 933 3,714 3.98 1,054 3,597 3.41 ▼0.57

제주대 1,058 4,892 4.62 1,113 4,255 3.82 ▼0.80

일부 캠퍼스를 제외하면 지역 거점 국립대는 대부분 경쟁률이 3:1 이상을 기록했다. 경쟁률이 상승한 강원대(삼척)
의 경우 지난해 지나치게 낮아졌던 경쟁률로 인해 합격을 기대하는 심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일시적
인 현상으로 추정된다. 자료 서울 경신고 김창묵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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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표 3). 정시 모집에서는 수험생 1인당 3곳까지 원서를 쓸 수 있기 때문

에 경쟁률이 3:1에 못 미치는 대학은 ‘사실상 미달’로 해석할 수 있다.

대체로 수도권에서 먼 지역 대학의 경쟁률이 낮게 나타나고 수도권으로 올

라갈수록 다소 높아지는 경향이 뚜렷해 ‘벚꽃 피는 순서대로 망한다’는 속설

이 현실화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채 교사는 “경쟁률이 낮은 지역의 특징은 정시 모집 인원 대비 지역 학생 수

가 적다는 것이다. 상위권 학생들이 수도권으로 이동하게 돼 지역 대학의 경

쟁률이 더 낮아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상위권 대학 첨단 학과 경쟁률 대학 평균 훨씬 웃돌아 

2021 정시 모집의 특징 중 하나는 첨단 산업과 관련해 신·증설된 모집 단위

의 인기가 높았다는 점이다. 인공지능, 데이터, 반도체 등의 첨단 학과는 취

업이 유망하고 장학금 등의 혜택이 많아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률을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표 4).

채 교사는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곳은 다군인 중앙대 창의ICT공과대학

으로 경쟁률이 25.2:1이었고, 다군 건국대 스마트운행체공학과 11.19:1, 가

군 한양대 데이터사이언스학과 8.0:1, 가군 중앙대 AI학과 7.91:1, 다군 인

하대 스마트모빌리티공학과 7.69:1 순이었다. 상위 10개 대학 중 5개가 다군 

선발 대학”이라고 전했다.

고려대 반도체공학 3.94:1, 융합에너지공학 6.6:1, 데이터과학 4.89:1, 연

세대 시스템반도체공학 4.99:1, 한양대 데이터사이언스 8:1, 심리뇌과학 

7.44:1 등 상위권 대학의 첨단 학과들은 대부분 대학 평균 경쟁률보다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김 교사는 “상위권 대학 첨단 학과의 인기는 높은 반면, 중하위권 대학 첨단 

학과들은 오히려 대학 평균 경쟁률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대학을 우

선시하는 경향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2022 경쟁률은?

2022학년은 2021학년에 비해 학령인구가 

일시적으로 증가하지만, 대학 정원에 비해 

수험생이 여전히 부족한 해다. 채 교사는 

“2022학년은 학령인구가 1만여 명 증가하

지만, 재학생의 수능 응시율이 계속 감소하

고 있고 재학생 감소가 졸업생 지원자 감소

로 이어져 경쟁률이 2021학년과 비슷하거

나 근소하게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장 학력개발원장은 “지난 11월 모의고사에

서 고3과 고2의 응시자 수를 비교해보면, 

사탐 선택자는 감소하고 과탐 선택자는 증

가했다. 인문 계열은 여전히 줄고 자연 계열 

지원자는 늘 것이다. 인문 계열 학과는 지원

자가 줄어 경쟁률이 오르지 않고, 자연 계

열 학과는 약대 선발로 인해 상위권에서 경

쟁률 분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로 인해 

자연 계열 학과의 경쟁률 역시 줄 가능성이 

높다. 수험생 입장에서는 대학 가기에 좋은 

해”라고 전했다. 

표 4_ 2021 수도권 주요 대학 첨단 학과 경쟁률

대학 학과 군 모집 인원 지원 인원 경쟁률 대학 경쟁률

중앙대 창의IC공과대학 다 65 1638 25.20 17.04

건국대 스마트운행체공학과 다 16 179 11.19 13.27

한양대 데이터사이언스학과 가 8 64 8.00 3.69

중앙대 AI학과 가 11 87 7.91 4.09

인하대 스마트모빌리티공학과 다 13 100 7.69 5.58

한양대 심리뇌과학과 가 9 67 7.44 3.69

인하대 인공지능공학과 다 15 109 7.27 5.58

숭실대 AI융합학부 다 44 313 7.11 6.66

고려대 융합에너지공학과 나 5 33 6.60 3.85

가톨릭대 인공지능학과 가 28 160 5.71 4.82

상위권 대학의 첨단 학과는 인기가 높아 대부분 대학의 경쟁률보다 높게 형성되는 반면, 중하위권으로 갈수록 오
히려 대학 평균 경쟁률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았다. 
자료 서울 배명고 채용석 교사

정시 모집에서는 수험생 1인당 3곳까지 원서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경쟁률이 3:1에 못 미치는 대학은 ‘사실상 미달’ 로 해석할 수 있
다. 대전,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광주, 전북에서 2점대 경쟁
률을 기록했고 전남은 1점대 경쟁률을 기록해 충원 합격과 추가 
모집을 통해서도 100% 충원에 실패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자료 서울 배명고 채용석 교사(2021. 1. 12 기준, 대학별 발표 경쟁률 

참고, 경쟁률 미공개 대학 및 이공계 특성화 대학 제외)

서울 5.11

경기 
4.81 

인천
4.66 

충남 
3.44 

강원 
3.20

세종 
4.34

충북 
3.18

전북 
2.30

전남 

1.62 

광주

2.10 

제주 
3.82

부산
2.43

울산

2.22 

대구
2.96

경북

2.13 

경남

2.11 

대전
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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